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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	이르기까지	상세하게	표현되어	있다.	매우	간략하게	그린	지도그림이지

만,	경복궁이	폐허로	남겨져	있고,	경희궁이라는	이름	대신	경덕궁으로	표

기된	것을	보건대,02	17~18세기의	도시구조를	함축적으로	보여주고	있다.

<한양도>에	표현된	또	다른	주요	도시시설은	궁궐과	한양도성을	이어주

고	있는	시전행랑이다.	숭례문에서	종각으로	그리고	육조거리에서	흥인지

문을	잇는	대로를	따라	시전행랑이	젖혀져	표현되어	있다.	그리고	시전행

랑으로	끝나는	황토현에서	좌우로	관아의	이름이	적힌	육조거리로	이어져

서	광화문을	정점으로	마무리된다.	시전행랑으로	둘러싸인	대로는	숭례문

과	흥인지문,	그리고	광화문과	돈화문	및	홍화문을	정점으로	하는	일종의	

도시건축이다.	

이와	같이	4산의	능선을	따라	건설된	한양도성은	백악과	응봉,	그리고	인

왕을	배경으로	건설된	궁궐과	상호	연관된다.	그리고	한양도성의	4대문과	

4소문이	궁궐의	대문과	시전행랑	및	육조거리로	연결되면서	입체적인	도

시경관이	형성된다.	지형의	윤곽을	기반으로	순응하면서	구축된	한양의	도

시경관은	동아시아의	다른	수도들과	뚜렷하게	구별된다.03	

260여	년	동안	폐허로	남겨져	있던	경복궁이	1867년	중건되면서	한양에

서	가장	상징적인	도시공간이	다시	구축되었다.	이제	육조거리의	정점에	

광화문이	놓이고	그	너머로	백악의	능선이	성큼	다가선	듯	채워지게	되었

다.	이는	조선의	도읍	한양에서	대한민국의	수도	서울에	이르기까지	항상	

나라를	대표해	온	‘육조대로~경복궁~백악’으로	이어지는04	한양의	가장	상

징적인	도시경관이다.

2) 대한제국기의 근대적 변동

(1) 국내외 정세변화와 도시공간

1896년	일본의	낭인들에	의하여	조선의	국모(명성황후)가	살해되는	참람한	




